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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오늘날 세계 사회, 정치, 경제 환경의 특징적 요소가 되었으며, 이는 

경영진의 대화에서만 추상적으로 언급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직면하고 헤쳐 나가

야 하는 현실이다. 실제로 세계 불확실성 지수(World Uncertainty Index, 글로벌 경제 및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을 GDP 가중 평균으로 산출한 지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의 조사에 따르면 리더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딜로이트의 ‘최고

재무책임자 시그널즈’(CFO Signals) 조사에서도 위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이 계속 주요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적 가이던스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2020년 이후 S&P 500 기업들이 제시하는 

실적 전망치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다수의 기업이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가이던스를 

아예 제시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은 두 가지 이익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며 경제 상황과 자사 전망 모두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언급해 화제

가 된 바 있다.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은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점이

며, 이는 전통적으로 안정적 가정, 선형적 예측, 과거 추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구축되어 온 인력 계획에 근본적인 도전 과제가 된다. 대규모 조직은 다음 해를 계획

하기 위해 반년을 소비하며, 장기간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가정에 기반해 중대한 의사결정

을 내리곤 한다.

기업이 스스로의 가정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력을 계획할 것인가?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단일한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에서 벗어나 수많은 미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가 예측 불가

능할 때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업이 아닌,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이 우위를 차지한다. 전략적 인력 계획은 전통적 인력 계획의 확장된 형태로, 단

일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데

이터를 활용해 자신감 있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인력 계획을 고정적이고 일회성의 활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실시간 테스트, 

조정, 재배분을 지속하는 역량으로 재정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리포트는 리더들이 인력 

민첩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스트레스 테스트하며,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든 가치를 유

지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일부 조

직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법과 더불어 인력 운영 외 영역에서 차용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불

확실성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인력 계획 방식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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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계획할 수 없을 때, 미래 시나리오를 수립함으로써 전략적 기회와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에 적절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연계할 경우, 인력과 이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시나리오 플래닝과 같은 기법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행동 방안을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돼 왔으며, 최신 기

술은 더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한 사례는 인재 관리 및 조직 효과성 분야 전문가인 에디 골드버그(Edie Goldberg)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는 빠르게 성장하던 바이오텍 기업 마이오카디아(MyoKardia)의 시나리오 플래닝 사례를 제시한다.

2018년경, 마이오카디아(MyoKardia)는 첫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제품 출시를 앞두고 연간 약 30%의 성장을 전망했지만, 

임상시험 결과와 제휴 파트너십 등 주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었다. 또한 기술적 역량 강화, 일의 민주화와 같은 미래 일자리의 거시

적 트렌드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마이오카디아(MyoKardia)의 리더들은 ‘현상 유지’부터 ‘고도의 파괴적 

변화’에 이르는 네 가지 잠재적 미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KPI를 식별하였다. 또한 분

기별 리뷰를 통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은 직무나 인원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조직 역량에 중점을 두었다. 리더들은 역량 격차 분석과 

병행하여 각 시나리오에서 역량 유형별 중요성의 증가 또는 감소 예측을 매핑하였다. 원격근무, 기술 희소성, 지리적 제약과 같은 노

동시장 분석은 채용 소요 기간(time-to-hire) 추정에 활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build)·채용(buy)·차용(borrow)·임시활용

(rent)’ 등 인재 전략과 5년 인력 수요 예측을 수립하였다. 이 예측은 재무 계획 및 공간 배치 계획과도 정합성을 이루었다. 특히 이 접

근법의 효과는 핵심 제휴가 해체되었을 때 증명되었다. 마이오카디아(MyoKardia)는 이미 준비해둔 대안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신

속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01. 역량 중심 시나리오 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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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시나리오 플래닝을 넘어서 더 폭넓은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일부 조직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워크포

스 모델, 즉 조직의 인력을 복제한 시뮬레이션이나 실시간 모델을 구축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디지털 트윈의 가장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영역이 주로 운영적 활용 분야였다. 예를 들어, 공장 기계의 디지털 트윈을 만

들면 근로자가 해당 기계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공급망 관리를 시뮬레이션하여 생산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생성형 AI의 등장,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 향상, 데이터 접근성 증가와 같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물리적 환

경을 넘어 인력 자체를 시뮬레이션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인력 계획 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실제 사람이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다양한 의사결정을 테스트하고 모델링할 수 있다. 디지털 워크포스 트윈은 또한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빠르게 변

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춘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기업들은 AI, 머신러닝,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 행동, 스킬, 작업 흐름, 생산성 패턴을 시뮬레이션하는 워크포스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도화된 접근 방식은 의사결정 개선, 인력 수요 예측, 업무 흐름 변화 모델링, 성과 영향 분석, 위기 

또는 변화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되고 있다. 향후 조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작업 중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더

욱 정교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지정학적 변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 변화, 비용 변화, 에이전틱 AI 도입이 스킬 및 업무에 미치는 영

향 등 미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또한 AI가 생성하는 ‘스마트 KPI’와 연동해 KPI 변동에 따라 워크포스 영향을 실

시간으로 모델링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한 조직은 복잡한 워크포스 전략 의사결정을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샌드박스 환경을 활용했다. 해당 조직은 내부 인력 데이터

를 외부 노동시장 인사이트와 통합하여, AI 투자 확대, 아웃소싱 전략 변화, 지역 전략 전환 등이 인력 니즈와 조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샌

드박스는 딜로이트와 협업하여 개발되었으며, 변화하는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조직 역량을 정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연구자들도 워크포스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컬럼비아(Columbia) 비즈니스스쿨의 티아

니 펭(Tianyi Peng) 교수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인간 행동을 모사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으며, 

컬럼비아 공대의 리디아 칠튼(Lydia Chilton) 교수는 사람들이 복잡한 상황에서 보이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기도 하다.

02. 인력 관련 의사결정에 디지털 트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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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여러 가능한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Everyday Chaos: Technology, 

Complexity, and How We’re Thriving in a New World of Possibility』의 저자 데이비드 

와인버거(David Weinberger)에 따르면, 최상의 전략은 “미래를 예측하려 하기보다 가능한 

많은 선택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점점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를 더 많이 만들어라(Make. More. Futures.)’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접근법은 전략과 실행의 경계를 허물며,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략으로 진화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가전 제조기업 하이얼(Haier)이 대표 사례이다. 

하이얼은 단일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춰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스타트업처럼 운영되는 

자율적 팀 네트워크인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microenterprise)를 통해 수많은 실험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 실험들은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 통할지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며, 일부 실험은 실패할 것을 전제로 설계된다. 이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성공 

조짐이 보이는 실험 결과의 방향으로 조직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다.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나면 필요 역량을 갖춘 구성원이 신속히 해당 팀으로 재배치되어 조직의 

회복력도 강화되는 것이다. 워크포스 플래닝 측면에서 하이얼은 ‘발생적’(emergent)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직무를 예측하거나 향후 수행할 업무를 미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회 변화에 따라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 간에 유연하게 재배치될 수 있는 

적응형 스킬과 역량 세트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03. 병렬적 다중 시나리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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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나 최근의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등 진정으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면 워크포스 플래닝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조

직이 충격이나 트렌드를 제대로 모델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은 무엇인가?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인력 계획 책임자들

이 ’슬랙’(slack, 비는 시간 및 조직의 여유 자원)을 인력 계획에 포함하여, 자원을 시스템 안으로 신속히 투입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

는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슬랙은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는 혼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슬랙(slack)은 공급망과 재고 관리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다. 이는 예기치 않은 충격, 지연, 교란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 장치

로, 오랜 기간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입증되었다. 물론 비효율성과 비용 증가의 위험을 피

하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워크포스 플랜에는 슬랙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계획은 직원들이 항상 100%

의 역량으로 일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변화나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2025년 딜로이트 휴먼 캐피탈 트

렌드(Human Capital Trends)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82%가 ‘근로자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큰 진전

을 이루는 기업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직은 워크포스 플래닝에 슬랙을 실제로 반영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DPG 미디어(DPG Media)는 

팀의 업무량을 전체 근무 시간의 80%만 스케줄링한다. 나머지 20%는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완충 장치는 직

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만약 직원 활용률이 100%였다면, 예상치 

못한 업무는 장시간 근무와 초과근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DPG 미디어 담당자는 밝히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근로자의 웰빙이 향상되면 

인력 유지율과 비즈니스 성과 역시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유연성, 웰빙, 휴식, 새로운 기술 학습 등 슬

랙을 확보할 때 가능해지는 요소들을 높은 성과를 내는 주요 동기로 꼽았다.

또한, 업무가 AI로 점점 더 보조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대체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인력

은 비판적 사고, 혁신, 협업, 의미 있는 인간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직이 이러한 활동을 위한 여유시간을 확보하면, 직원 몰입

도 향상, 직무 번아웃 감소 등 효과를 얻을 수 있을뿐 아니라 미래 인력이 잠재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회복된 역량은 근로자와 조직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어느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04. 슬랙(Slack)을 인력 계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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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이 큰 시장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금융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활

용되어 온 원칙이다. 사상가이자 교수, 저자인 존 부드로(John Boudreau)에 따르면, 금융의 모델과 프레임워크

를 차용하여 인재 관리에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한 자산이 상승할 때 다른 자산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균형

을 맞추어 설계된다. 이러한 방식은 워크포스 플래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글로벌 및 미국 내 인력, 사람과 AI, 외

부 인력과 정규직 직원, 혹은 이동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균형을 이루는 다양한 유형의 인적자본을 하나의 ‘포트

폴리오’로 구성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 능력, 감정지능과 같은 전이 가능하거나 기반이 되는 스킬은 현금과 같이 취

급될 수 있다. 유동성이 높아 필요할 때 언제든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간의 업스킬링만 통해서도 이러한 역

량은 상황 변화에 따라 손쉽게 재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특정 스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킬 포트

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 조직은 또한 일종의 ‘신용한도’(line of credit)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필

요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외부 인재 플랫폼을 확보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인력 계획은 특

정 인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의 충격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인재 포트폴리오를 조성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리스크 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 워크포스 플래닝에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한 접근은 ‘실물 옵션’(real option) 방식이다. 

실물 옵션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선택지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의 가치를 평

가하는 방법이다. 금융에서 실물 옵션은 향후 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를 확장하거나, 지연하거나, 중단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워크포스 플래닝에 실물 옵션 개념을 적용하면, 조직은 불확실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력과 관련된 전

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조직이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이 불확실하다면, 계약직 

채용이나 확장 가능한 인력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수요가 증가할 때 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는 ‘실물 옵션’을 제공하며, 너무 이른 시점에 정규직 고용을 확정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05. 인재 관리의 금융 포트폴리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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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스킬(교육·훈련·경험을 통해 명확하게 습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술)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상황에서, 더 

큰 민첩성과 적응력을 추구하는 조직은 단순히 스킬뿐 아니라 호기심, 상상력, 판단력,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인적 역량(human 

capability)에 대한 계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환경, 비즈니스, 산업, 직무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직원과 리더가 몇 

년 뒤 어떤 스킬을 필요로 할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핵심 질문은 사람들이 ‘올바른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아

니라, 새로운 스킬을 학습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가이다.

인적 역량의 중요성이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워크포스 플래닝에 인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는 데이터 분석이나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하드 스킬보다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한 글로벌 기술 기업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문화에서 ‘무엇이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로 전환하며, 지속적 학습, 협

업, 공감, 적응력과 같은 인적 역량을 인재 개발 및 전략적 워크포스 플래닝에 통합하였다. 또한 신흥 스킬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내

부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 학습과 호기심은 AI 시대에 역할이 변화하는 직원들을 준비시키는 데 핵심 역량으

로 간주된다.

캐나다 금융 서비스 기관인 에이티비 파이낸셜(ATB Financial)의 전략적 워크포스 플래너들은 은행의 미래에 필요한 핵심 스킬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AI 및 자동화 역량, 비즈니스 감각, 고객 중심성 등 기술 및 비즈니스 스킬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다수는 

전략적 사고, 문제 해결, 창의성과 혁신, 윤리적 추론, 실험 및 학습과 같은 인적 역량에 해당한다.

인적 역량은 조직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AI와 신기술이 점차 업무의 기능적·기술적 측면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조직

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된다. 즉, 호기심, 공감, 상상력과 같은 특성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직무’(job)의 개념이 더 넓은 ‘워크 롤’(work role)로 진화함에 따라, 근로자는 단순한 기술 스킬뿐 아니라 정서 조절, 적응력, 

성실성, 주도성과 같은 특성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조직 심리학자인 안드레아 피시바흐(Andrea Fischbach)와 벤저민 슈나이더

(Benjamin Schneider)는 이를 ‘전문적 행동’(professional behavior)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전략적 워크포스 플래닝이 단순히 스

킬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수준의 근로자가 책임감, 윤리적 

행동, 자율성을 내면화 한 전문성의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문적 작업 스타일은 선택사항이

나 주변적 요소가 아니라, 오늘날의 모호하고 유동적인 업무 

환경에서 효과적 성과와 몰입을 위해 필수적이다.

06. 인적 역량 확보를 위한 별도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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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문서로 작성

된 워크포스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능 간 전문성,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실시간 인식, 가정이 변할 때 이에 맞추어 적응하려는 

실행의 규율이 전략을 실행으로 옮기는 핵심 요소이다. 이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리더는 정량적인 숫자에만 집착하기 보다, 정량적 통찰

과 정성적 맥락을 결합하여 더 큰 그림을 읽어내는 '시그널 감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갖춰졌다면, 다음과 같은 실행 방

법을 통해 각 핵심 요소를 조직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전문성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

다중 시나리오를 계획할 때, 워크포스 플래닝을 담당하는 개인과 팀은 모델과 예측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계획해야 하는지는 조직 전체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필요한 업무 요건, 기

술, 기타 복잡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다.

정량적인 숫자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방향성과 트렌드에 집중하라

현실적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숫자의 정확성을 기대하기보다, 큰 흐름, 구조적 변곡

점, 변화의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밀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량 데이터만이 아니라 정성 데이터도 포함하라

미래를 고려할 때 숫자는 결코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는다. 정성적 맥락이 진정으로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

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다. 인터뷰,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포커스 그룹 등은 맥락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가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

모델링이나 시나리오를 사용할 때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그에 따라 권고안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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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 산업 전문가
Human Capital 전문가

Deloitte Consulting Human Capital은 전세계 No.1 인사컨설팅 전문 Firm으로 조직과 인사 Value Chain 

전 영역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다양한 범위의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

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고객의 최적화 된 근태솔루션 TalentWise를 통해 HR 솔루션 분야의 혁신을 주

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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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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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호 상무

박지용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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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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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진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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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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